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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·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
- 기회발전특구 4차 지정, 전북·경남에 약 1.7조원 규모 기업투자 -

-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확대 -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

특구*를 지정한 이후, 금년 처음으로 전북·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

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7.30.(수) 고시한다고 밝혔다.

    *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·재정 지원, 정주여건 개선 등을 
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

  ① (전북특별자치도)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

남원시에 15.5만평 지정

  ② (경상남도) 나노융합산업, 이차전지 소재,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

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·하동군·창녕군에 총 67.1만평 지정

  ③ (울산광역시)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* 투자규모가 증가됨에 

따라 지정면적 확대(0.6만평→1.1만평)

    * 6.20일, SK-AWS(아마존웹서비스)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약 체결

  이번에 지정된 전북·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.7조원의 

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,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

있도록 지자체,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. 

  기회발전특구는 시·도별 면적상한(광역시: 150만평, 도:200만평) 내에서 신청이 

가능하며, 금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·도 중 처음으로 면적

상한을 전부 소진했다. 다만,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

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, 경남이 향후 외국인

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. 

  또한, 기회발전특구는 “수시 신청·지정”방식으로 운영중인 바, 정부는 앞으로도 

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

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김봉석 (044-203-4420)

지역경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선혜 (044-203-4405)

지방시대위원회 책임자 과  장 이길준 (044-251-3126)

과학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연 (044-251-3139)





참고 1참고 1  제4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

지역(입지) 분야 면적(만평) 지정여부

전
북

남원(남원일반산업단지) 라이프케어 15.5 지정

경
남

밀양(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) 나노융합산업 22.1 지정

하동(대송산업단지) 이차전지소재 등 26.3 지정

창녕(대합일반산업단지, 
영남일반산업단지)

모빌리티 부품 등 18.7 지정

울
산

남구(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)
변경된 투자계획에 따라 지정면적 변경
 : 0.6만평 → 1.1만평

변경



참고 2참고 2 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(`25.7월 기준)


